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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은 기준이다.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과 모든 삶과 생각의 기준이다. 중직자는 하나님 
나라를 위하여 중요하게 선택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. 교회의 
저변이요 기둥이며 미래다.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중직자는 세계복음화에도 아주 중요한 
역할을 감당했다. 당연히 우리 교회 중직자도 미국과 남미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되어야 할 
것이다. 
 

1. 올인 인생 
1) 뵈뵈 –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것 도와주라 
2) 브리스가 아굴라 –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
3) 식주인 가이오 
4) 오바댜 
5) 라합, 요게벳, 한나, 루터를 숨겨준 성주 

 
 
 
 

2. 지교회 
1) 5 : 그의 집에 있는 교회 
2) 루디아 – 귀신들린 여종 – 간수와 그 가족 
3) 야손 –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– 적지 않은 귀부인 
4) 롬 16:9, 15 – 동역자 – 함께 있는 모든 성도 
5) 고전 16:15 스데바나의 집 – 교회의 시작은 거의 중직자로부터 

 
 
 
 
 

3. 중직자와 교회 
1) 응답 받을 현장 
2) 첫 번째 사명 – 인생 발판 
3) 렘넌트 운동의 주역 – 금토일 
4) 교회 경제 – 사명  

 
 
 
 

4. 결론 
1)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가진 중직자는 끝까지 간다. 나의 237.  
2)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.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. 
3) 언약이 성취되면 된다. 그러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.  


